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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and to obtain basic informations in terms of preventing and 

reducing the emotional problem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emocratic parenting and emotional problems, and between controlling 

parenting and emotional problems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the 6th and 7th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mocratic 

parenting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problems. Second, controlling parent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problems. Third, according to the gender and level of subjective 

heal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emotional problems. Finally, 

in terms of improving parenting skills and reducing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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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및 자녀의 정서문제 간의 관련성을 가정하

는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

학교 4학년 패널의 제6차와 제7차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반면, 통제적 양육

방식은 정서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과 주관적 건강수준

에 따라 양육방식의 유형에 대한 인식과 정서문제의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방식의 개선과 정서문제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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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청소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정체성에 대한 고민, 

자율성 추구, 또래 지향, 인지능력의 증가, 이성에 대한 관

심 등으로 대표되는 발달적 변화뿐만 아니라 한결 복잡하

고 어려워진 학교 과제, 높아진 학문적 기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엄격해진 학교규칙 

등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

증상, 우울 등의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청

소년기 이후에도 발달 및 적응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서 문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양육

방식이다[1].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지니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육태도 혹은 양육행동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Baumrind (1967)[2]의 기념비적 연구 이래 양육방

식은 다양한 용어로 호칭되며 복수의 하위요인을 갖는 복

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방

식을 2요인 구조로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인데, 그 중 하나

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지지적ㆍ수용적으로 반응하는 유

형이다. 이 유형은 애정을 중시하는 양육방식인데, 여기서 

애정은 자녀의 자아와 행동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부모의 

태도를 뜻한다. 다른 하나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통제를 통

해 자녀의 반응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통제는 자녀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자율성의 수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2요인구조를 수용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을 

민주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이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 문제

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가 주목하

는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주적

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정서

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반면, 부모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당

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녀들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정

서ㆍ행동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3].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

녀의 정서문제 간의 관련성이 고등학교 진학자에게 적용

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정서문

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Rohner (1991)[1]의 ‘부모의 수용-거부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에 의하면, 자녀의 심리

적ㆍ정서적ㆍ행동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과 ‘거부’의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구사

하는 양육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방

식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부적인 양육방식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다시 말해, 부모가 사랑, 애정, 관

심을 갖고 자녀를 수용적 태도로 양육하면 자녀는 긍정적

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도 원만하게 유지하지만[5,6], 부모가 자녀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간섭이나 체벌 등에 의존하는 등 거부적인 양

육태도를 나타내면 자녀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

기고 세상을 불신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 안정과 주관적 복리 면에서 문제를 경험

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3,7,8]. 

실제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수용은 자녀의 자신감, 

안정감,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반면, 부모의 거부는 자녀의 

우울, 불안, 반항, 적대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비슷한 맥락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지

속적인 갈등,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체벌, 부모의 애정 결

핍이나 이해심 부족 등은 모두 자녀에 의해 거부적 양육방식

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해석되어 자녀의 긴장을 야기하고 공

격성이나 반항적 행동을 높이는 등 결과적으로 정서적 안녕

감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9].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의 부정적 영향은 자녀가 성인

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4]. 2000년 대 들어 이 이론

은 그 적용 범위를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친근한 성인관계 

및 다른 중요한 대인관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후 ‘대인관

계의 수용-거부이론’으로 불린다[10]. 본 연구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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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이 자녀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시도이므로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토대이론으로 부모의 

수용-거부 이론을 채택하였다.

2. Relationships Among Study Variables

선행연구에서 민주적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킨다[11,12]. 반면에, 통제

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를 야기하거나 악

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 양육방식으로부터 영

향을 받는 정서문제의 범주에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

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이 포함된다. 

첫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주의집중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민주적 양육방식은 주의집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반면[15], 통제적 양육방

식은 주의력 결핍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6].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은 공격성에도 유의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민주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

이 보고되었으며[12,17], 통제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공격

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밝혀졌다[4,17]. 

셋째, 신체증상의 경우에도 양육방식의 유형에 따라 그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민주적 양

육방식이 자녀의 신체증상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18,19]. 이와 대조적으로, 통제적 양육방식은 두

통, 복통, 소화불량 등 자녀의 신체증상의 원인으로 작용

할 개연성이 크다[19,20]. 

넷째,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은 사회적 위축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막아주거나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21]. 반대로, 통제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적 위

축을 심각하게 높이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22].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심적 위협으로 작용

하여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위축되는 양

상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23]. 

끝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유형은 우울에도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로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연

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24-26]. 반면에, 부모가 구사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은 우울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킨다

는 선행연구가 있다[26]. 예컨대, 대학생 대상의 유태정ㆍ

김석선(2015)[27]의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 없는 통제형 

양육태도’가 다른 유형의 양육태도에 비해 자녀의 우울을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II. Research Method

1.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양육방식의 유형이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4패널의 제6차와 제7차 자료를 사

용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은 중학교 3학년시기부터 고등학

교 1학년시기까지이며, 전체 응답자 중 주요 변수를 묻는 

문항에 결측치 없이 응답한 1,936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 

집단으로 결정하였다.

2.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고려하여 검증대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육방식의 지각과 정서문제의 발현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두 변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위 연구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두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민주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H-2: 통제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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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ment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는 민주적 양육방식이며, 이 

변수는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이라

는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수들은 허묘연

(2000)[28]의 부모양육태도 검사 문항 가운데서 선택된 것

으로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역채점을 하였으

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다. 

본 연구의 다른 하나의 독립변수는 통제적 양육방식이

며, 이 변수는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비일관

성(3문항)이라는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변

수들 역시 허묘연(2000)[28]의 부모양육태도 검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역채점을 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통제적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서문제이며, 이 변수는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6문항), 신체증상(8문항), 사회적 위축(5문

항), 우울(10문항)이라는 5개 하위요인을 갖는다. 이 중 주

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은 조붕환ㆍ임경희(2003)[29]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ㆍ김경연(1998)[30]의 연구

에서, 그리고 우울은 김광일ㆍ김재환ㆍ원호택(1984)[31]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전체 문항은 

모두 리커트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성

별은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주관적 건

강상태는 서열변수로 측정되었으나 역채점 후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4. Data Analysis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

다. 자료의 점검 단계에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

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수행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측정모형의 검증과 연구모형의 검증을 

차례로 수행하였는데,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

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Research Results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중 성별을 보면, 남자 청소년이 

전체의 52.5%인 반면, 여자 청소년이 47.5%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함(매우 건강+건강한 편)이 압

도적으로 많아 93.3%에 이르는 반면, 건강하지 않음(건강하

지 못한 편+매우 건강하지 못함)은 6.7%에 그쳤다.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에서는 ‘보통수준’이 전체의 62.9%로 가장 빈

도가 높았으며, ‘약간 잘 사는 편’과 ‘잘 사는 편’ 각각 

13.5%와 11.7%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 만족의 경우, 만족

함(매우 만족+만족하는 편)이 57.6%이고 불만족(만족하지 

않는 편+전혀 만족하지 않음)이 42.5%로 분석되었다.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민주적 양육방식과 정서문

제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통제

적 양육방식과 정서문제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낮

추지만 통제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Table 1>). 민주적 양육방식은 4점 척도상 

평균 3.09점(표준편차 0.49)로 통제적 양육방식(평균 2.21

점, 표준편차 0.56)보다 더 높았으며, 정서문제는 평균 

1.92점(표준편차 0.44)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1) (2) (3)

(1) Democratic parenting 1

(2) Controlling parenting -0.257
**

1

(3) Emotional problems -0.307
**

0.184
**

1

평균 3.09 2.21 1.92

표준편차 0.49 0.56 0.44

왜도 -0.25 0.27 0.03

첨도 0.53 0.21 -0.35

** p<0.01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3. Test Result of Measurement Model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이 하위 지표들에 의해 적절히 측

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χ2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

들이 모두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

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먼저, 집중타당도는 특정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여러 

하위 지표들이 서로 상관성을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표

준화 적재량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의 

표준화 요인적재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값

이 통계학적 기준인 0.5보다 모두 더 컸으며, 따라서 집중

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32].

판별타당도는 특정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에 존

재하는 상관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두 변수 각각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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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추출(AVE)과 두 변수 간의 결정계수(상관관계계수의 

제곱)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클 경우 판별타당도

가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잠재변수의 AVE가 특

정 두 변수 간의 결정계수보다 모두 더 컸으며, 따라서 이 

변수들 사이의 판별타당도가 인정되었다.

4. Test Result of Research Model

초기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TLI 값이 통계학적 기준에 미달하여(χ2
=926.368, df=59, 

p=0.000, RMR=0.028, GFI=0.929, TLI=0.875, CFI=0.905, 

RMSEA=0.087) 수정지수를 근거로 민주적 양육방식의 잔

차항과 통제적 양육방식의 잔차항 간에, 그리고 정서문서의 

측정문항인 주의집중의 오차항과 공격성의 오차항 간에 각

각 공분산을 설정하였다[32].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수정된 연구

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보면, 첫째, 민주적 양육방식

은 정서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274, 

p<0.001). 즉,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는 더 줄어든다. 이

로써 연구가설 H-1은 지지되었다. 둘째, 통제적 양육방식은 

정서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24, 

p<0.001).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는 더 증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H-2도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민

주적 양육방식, 통제적 양육방식, 정서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민주적 양육방식은 더 낮게 인식하는 반면 통제적 양육방

식은 더 높게 지각하고, 정서문제도 더 낮다. 또한 건강할

수록 민주적 양육방식은 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통제적 양

육방식은 더 낮게 지각하고, 정서문제도 더 낮다(Table 2).

구분 b β S.E. C.R. p

Path

Coef.

Dem. Pa.→Emotion. Pr. -0.300 -0.274 0.030 -10.073 ***

Ctrl. Pa.→Emotion. Pr. 0.118 0.124 0.025 4.614 ***

Ctrl

Var

Gender→Dem. Pa. -0.055 -0.065 0.020 -2.725 0.006

Gender→Ctrl. Pa. 0.189 0.193 0.023 8.081 ***

Gender→Emotion. Pr. -0.188 -0.202 0.022 -8.563 ***

Health→Dem. Pa. 0.116 0.164 0.017 6.784 ***

Health→Ctrl. Pa. -0.080 -0.098 0.019 -4.164 ***

Health→Emotion. Pr. -0.130 -0.167 0.018 -7.144 ***

Fit index: χ
2
=525.978, df=57, p=0.000, RMR=0.017, GFI=0.959, 

TLI=0.930, CFI=0.949, RMSEA=0.065

*** p<0.001

Table 2. Test result of research model

최종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민주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이 각각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가 정반대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Fig. 2. Test Result of Research Model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1. Discussion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실

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 대상으로 설정한 두 개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연구가설 H-1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민

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

서문제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수용적이고 민

주적인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자녀

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그 결과는 자녀

의 사교성과 창의성이 향상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대

감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에 힘입어 정서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

과를 재확인하였는데, 민주적 양육방식이 주의집중 문제

[15], 공격성[12,17], 신체증상[19], 사회적 위축[21], 우울

[24,26] 등의 정서문제를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

지하였다. 

둘째, 연구가설 H-2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

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

서문제는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거부적ㆍ통제

적 양육방식을 구사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은 부모와의 애

정결핍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의

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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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갖거나 

혹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서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는데, 통제적 양육방식이 주의집중 문제

[16], 공격성[14,17], 신체증상[19], 사회적 위축[22,23], 

우울[26] 등의 정서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재확인하였다.

2. Conclusions

본 연구는 Rohner (1991)[1]의 ‘부모의 수용-거부이론’

을 토대이론(underpinning theory) 삼아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이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수용-거부 이론이 부

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 간의 관련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법이라는 점을 이론적

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

식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부모의 양육방식의 개

선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먼저 지역사회와 각 급 학교 차원에서 정서문제가 심

각한 청소년을 선별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후 정서문

제를 가진 청소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주요 내용은 양육방식의 유형과 그

에 따른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방식과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성

별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부

모교육 등을 통한 정서문제의 개입에 있어서 남녀 집단 간

에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라 개입의 효과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녀별로 차별화된 개입 전략과 주

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일

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Rohner, R. P.,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991. 

[2] Baumrind, D., “Child 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Vol. 75, 

No. 1, pp.43-88, 1967. 

[3] Choi, J.-Y., & Suh, K.-H.,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0, No. 1, pp.175-191, Feb. 2015.

[4] Lee, J. L., “Mode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 No. 2, pp.57-71, Mar. 

2008. 

[5] Kim, J.-A., & Han, G.-R.,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probl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6, pp.2379-2399, Dec. 2014.

[6] Rohner, R. P., & Khaleque, A. (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7] Khaleque, A., & Rohner, R. P.,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4, No. 1, pp. 54-64, 2002. 

[8] Rohner, R. 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9, pp.830-840, 2004. https://doi.org/10.1037/0003-066X.59.

8.830

[9] Yoon, Y.-J.,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morality in relation of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 to 

group-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eb. 2011.

[10] Rohner, R. P. (2021).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Acceptance-

Rejection Theory (IPARTheory) and Evidence.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Vol. 6, No. 1, 2021. https://doi.org/

10.9707/2307-0919.1055 

[11] Whang, H., & Kim, N., “Understanding parenting style profiles: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9, No. 3, pp. 679-702, Sep. 2018. 

[12] Ozdemir, Y., Vazsonyi, A. T., & Cok, F., “Parenting processes, 

self-esteem, and aggression: A medi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No. 5, pp.509–

532. 2017. 

[13] Park, H.-H., Kim, J.-A., & Han, G.-R.,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upon the emotion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7, No. 3, pp.345-362, Sep. 2014.

[14] Reitz, E., Deković, M., & Meijer, A. M.,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 early adolescent: Child behavior as moderator and predictor”,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pp.419–436, 2006.

[15] Lee, S.,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8, No. 2, pp.71-89, Apr. 2007. 



The Impact of Parenting Styles on Emotional Problems of Adolescents   151

[16] Kong, H. J., & Moon, J. W. “A comparative study on mother's 

caring attitude betwee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1, pp. 297-317, 

Mar. 2004. 

[17] Buschgens, C. J. M., van Aken, M. A. G., Swinkels, S. H. N., 

Ormel, J., Verhulst, F. C., & Buitelaar, J. K., “Externalizing 

behaviors in preadolescents: Familial risk to externalizing 

behaviors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19, No. 7, pp.567-575, 2010.

[18] Kim, J., Jang, Y. H., “Effects of adolescent stress on somatic 

symptom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3, No, 4, pp.187-196, Dec. 

2015. 

[19] Kim, E. Y., “Parental child rearing attitudes and adolescence’ 

somatic symptom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8, pp.457-473, Aug. 2016.

[20] Shin, H.-K.,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o 

somatization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1, pp. 171-187, Feb. 2002. 

[21] Kim, H.-S., & Lee, J., “The effect o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ocial withdrawal: The 

mediator effe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4, No. 4, pp.77-88, Aug. 2016,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4.77

[22] Cho, Y., Ju, H., & Hyun, M.,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6, No. 2. pp. 59-81, May. 2015, DOI: 10.14816/

sky.2015.26.2.59

[23] Bae, J. S.,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emotion control, 

future goal on study habits of adolesce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Vol. 19, pp.51-71, Mar. 2017. 

[24] Moon, H.-K.,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49, pp.25-43, Mar. 2020, http://dx.doi.org/10.20993/jSSW.49.2

[25] Seo, S.-N., Lee, S.-G., Lim, S,.-H.,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8, pp.327-333, Sep. 2012. 

[26] Jung, E. S., & Cho. H. I.,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s mediato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 pp.209-227, Feb. 2009.

[27] Yoo, T. J., & Kim, S.-S.,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4, No. 2, pp. 127-135, Jun. 2015.

[28] Huh, M.-Y.,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Feb, 2000.

[29] Cho, B.-H., & Lim, K.-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729-746, 

Nov. 2003. 

[30] Kim, S.-H., & Kim, K.-Y.,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6, No. 4, pp.155-166, Dec. 1998. 

[31] Kim, K.-I., Kim, J.-H., & Won, H.-T., 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Seoul: Jungangjuckseong, 1984. 

[3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Cengage: India, 2018.

Authors

Kyung Ho Kim received the MA and Ph.D. 

degre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from the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and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UK 

in 1992 and 2002,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at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4. He 

is currently an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